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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SNS 중독이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또래애착관계(또래의사소
통, 또래신뢰, 또래소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고등학생 811명으로, 남
학생 391명, 여학생 420명이었다. 분석결과 SNS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 가해 수준도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SNS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래의사소통과 또래신뢰 수준이 청소년의 SNS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래의사소통과 또래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SNS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은 사전 진단 프로그램의 대중화, 또래집단 간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지속적
인 교육 진행, SNS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또래집단 관계에서의 정서적·인지적 상황에 대한 사정 과정을 거쳐 폭력 가해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 등의 청소년의 SNS중독과 사이버불링에 대한 실천적 개입 방안과 연구의 한계를 제언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SNS addiction on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considering the adjustment effect of friendship on this relationship. This study involved 811
middle/high school students with a gender distribution of 391 males and 420 fema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higher the level of SNS addiction, the higher the level of cyber-bully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friendship. The result shows that 
better peer communication and reliance lowers the impact of cyber-bullying from SNS addiction. Based
on research results suggesting the popularization of proactive pre-diagnosis programs to solve SNS 
addiction, practical intervention plans and the limitations of research on SNS addiction and 
cyber-bullying in youth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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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 동료 등과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쌓는 것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및 확장하는 커뮤
니티 서비스이다[1]. SNS은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적으로 소통하며, 관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렇듯 새로운 사회적 자본으로서 순기능을 가진 SNS 사
용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실패로 인해 과다사용하게 되
면 대면관계에서의 대화단절, 수면 부족, 학업 및 업무 
효율성의 저하, 사이버불링과 같이 인권침해적인 부정적 
측면들이 나타날 수 있다[2]. 이와 같은 SNS 과다사용에 
따른 중독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충동이나 욕구의 조절장애를 경
험하는 행위중독의 하나로 볼 수 있다[3]. 

청소년의 SNS 중독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를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
년이 주관적 목표 대비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스
마트폰과의존위험군 중 청소년의 비율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78.8%가 SNS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들의 높은 SNS 사용률은 청소년들이 SNS 활
동을 통해 개방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의 긍정적인 영향
을 받을 가능성도 높이지만, 역으로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학업 성적 저하, 사이버폭력, 사이버따돌림 등의 사
이버 불링과 같은 디지털을 이용한 폭력적 행위 가해 및 
피해 등 부정적인 영향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1]. 

청소년의 SNS중독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 외로움 
등의 정서적·인지적 요인[6,7],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양
육태도[8-11],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교우관계
[1,12] 등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
면, 외로움이나 우울을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
년일수록 SNS중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5], 부모
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스마
트폰에 과몰입하지 않으며[13], 교우관계가 좋은 청소년
일수록 SNS중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최근 스마트폰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채팅 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그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14]. 사이버불링은 온라인 공간

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언어폭력, 위협, 괴롭
힘 등이 일어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사이버 왕따, 사이
버 폭력 등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15]. 사이
버불링은 학교 혹은 학원 등과 같은 한정된 물리적 공간
이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제
약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
다고 할 수 있다[16,17].

2018년 학교 선배와 친구들에게 SNS 상으로 욕설과 
협박을 받고 투신하여 자살한 여고생 사건과 인천에서 
SNS 상에서 일어나는 댓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한 사건[18] 등은 사이버불링이 청소년의 정서에 매우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학생의 사
이버폭력 경험률은 26.9%로 나타났고, 이 중 카카오톡 
등의 온라인 채팅 서비스(45.6%)와 SNS 공간(35.3%)에
서 가장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와 같이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 가해 행위가 SNS 공
간 내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실태 내 청소년의 
발달단계적 관점에서 SNS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휴대전화, 
컴퓨터 등 광범위한 인터넷 가용 공간에서 성장하고 생
활 속에서 밀착되어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을 
오프라인의 게임 및 놀이 공간으로 인식하며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 자체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추상적·논리적 능력의 발달 수준에 비
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사회적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아중심적인 특성이 있다[22,24]. 

청소년의 이러한 특성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
운 행위중독의 한 형태로서의 SNS 중독을 경험하는 청
소년이 또래에게 폭력적인 해를 입히는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
준다[25]. 또한 절대적인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량과 사
이버 불링 간의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
[26,27]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사이버 폭력 등의 비행에 노
출되기 더 쉽기 때문에 사이버공간 내에서 폭력적 행위
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청소년의 SNS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와 관련된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SNS 중독을 경험한 
청소년이 또래관계에서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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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폭력이 사이버공간까지 연장되어 
사이버불링과 악순화되며 상호연결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19-21], 비행친구 존재의 유무가 사이버불링 가해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밝힌 선행연구 결
과[22,23], 교우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28]에 따라 또
래집단과의 관계가 SNS에 중독된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SNS 중독 정도가 사이버불링 가해행
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 SNS 중독과 사
이버불링 가해행위 간의 관계에 또래 간의 의사소통, 신
뢰, 소외 등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청소년의 
SNS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 예방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SNS 중독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SNS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
해 SNS 과다사용으로 인해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및 
피해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사이버불링 예방 및 개
선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청소년의 SNS중독과 사이버불링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또래 의사소통은 조절역할을 할 것
이다.

가설2. 청소년의 SNS중독과 사이버불링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또래 신뢰는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3. 청소년의 SNS중독과 사이버불링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또래 소외는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스마트폰을 보유한 중·고등학생

이 대상으로 임의할당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8일부터 16
일까지 9일 동안 이루어졌고,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811명이 유효 표본으로 선정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2.2 연구 모형 

SNS중독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또래의사소통
또래신뢰
또래소외

Fig. 1. Research model

2.4 측정도구
2.4.1 SNS 중독 
SNS중독 척도는 조성현, 서경현(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SNS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NS에 
대한 집착 및 금단증상 10문항, 과잉소통과 몰입 7문항, 
과도한 시간소비 3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SNS중독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계수는 .961로 나타났다.

2.4.2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사이버불링 가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은경

(2012)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계수는 .965로 
나타났다. 

2.4.3 또래애착 
또래애착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에서 조사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항목은 또래 의사소통 
3문항, 또래 신뢰 3문항, 또래 소외 3문항으로 총 9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리커트 4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과 신뢰, 소외가 낮아짐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계수는 또래 의사소
통 .875, 또래 신뢰 .852, 또래 소외 .83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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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신뢰도 계수값을 구하여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사한 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SNS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간의 영향력과 또래애
착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성별은 남

성이 48.2%, 여성이 51.8%로 여성이 많았고, 학년은 중
3이 24.0%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월평균소득은 
200~400만원이 36.3%로 가장 높았고, 맞벌이 여부는 
64.7%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391 48.2
female 420 51.8

grade

middle 1 15 1.8
middle 2 112 13.8

middle 3 195 24.0
high 1 163 20.1

high 2 164 20.2
high 3 162 20.0

income

lower 200 99 12.2
200 ~ 400 294 36.3

400 ~ 600 227 28.0
higher 600 191 23.6

dual-
career parents

yes 525 64.7
no 286 35.3

total 811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인 SNS중독, 사이버불링, 또래애착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2>와 같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SNS중
독의 평균은 1.93으로 보통 정도였으며, 종속변수인 사
이버불링의 평균은 1.58로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조절
변수인 또래의사소통은 1.83, 또래신뢰는 1.86, 또래소

외는 2,69로 나타났다. 그리고 왜도가 2이하, 첨도가 4
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의 기본 조건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variables mini/
maxi Mean SD SE K

SNS
addiction

1.00/
4.00 1.93 .696 .506

(.086)
-.183
(.171)

cyber-
bullying

1.00/
5.00 1.58 .838 1.724

(.086)
2.599
(.171)

peer
communi-

cation

1.00/
4.00 1.83 .665 .620

(.086)
.541
(.171)

peer
reliance

1.00/
4.00 1.86 .706 .634

(.086)
.288
(.171)

peer
alienation

1.00/
4.00 2.69 .851 -.241

(.086)
-.700
(.17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prime variables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variables 1 2 3 4 5

1. SNS addiction 1

2. cyber-bullying .378** 1

3. peer communication .255** .224** 1

4. peer reliance .231** .202** .860** 1

5. peer alienation -.178** -.130** -.082* -.118** 1

Table 3. Correlation for prime variables      (n=811)

3.3 SNS중독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
계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검증

3.3.1 SNS중독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
계에 대한 또래의사소통의 조절효과 검증

SNS중독과 사이버불링가해행동에 대한 또래 의사소
통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SNS중독과 또래의사소통
의 상호작용이 사이버불링가해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SNS 중독의 계
수값은 .391이고, 또래의사소통은 .201,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291로 본 연구의 <가설 1>이 채택되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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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β SD t F
change R²

C .426 .096 4.424***

40.524 .21

SNS addiction(X) .391 .039 10.105***

peer
communication(Z) .201 .041 4.951***

interactive term(XZ) .291 .046 6.366***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communication
on the impact of SNS addiction on 
cyberbullying

3.3.2 SNS중독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
계에 대한 또래신뢰의 조절효과 검증

SNS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또래 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SNS중독과 또래신뢰의 상호작
용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SNS 중독의 계수값은 
.402이고, 또래신뢰는 .169,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251
로 본 연구의 <가설 2>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model β SD t F
change R²

C .463 .096 4.807***

32.853 .20
SNS addiction(X) .402 .039 10.365***

peer reliance(Z) .169 .038 4.409***

interactive term(XZ) .251 .044 5.732***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reliance on 
the impact of SNS addiction on 
cyberbullying

3.3.3 SNS중독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
계에 대한 또래소외의 조절효과 검증

SNS중독과 사이버불링가해행동에 대한 또래 소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SNS중독과 또래소외의 상호작
용이 사이버불링가해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SNS 중독의 계수값
은 .441이고, 또래신뢰는 -.124,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076로 본 연구의 <가설 3>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model β SD t F
change R²

C 1.067 .125 8.537***

3.445 .16

SNS addiction
(X) .441 .039 11.223 ***

peer
alienation

(Z)
-.124 .032 -3.866 ***

interactive 
term(XZ) .076 .041 1.856

(0.06)

Table 6.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alienation 
on the impact of SNS addiction on 
cyberbullying

4. 결론 

본 연구는 SNS중독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관계에서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
해 중·고등학생 8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SNS중독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중
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 가해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중독을 경험하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 행동 빈
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25]와 유사하게 확인되
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SNS중독과 사이버불링가해행동의 관
계에서 또래애착변수의 하위항목인 또래의사소통과 또래
신뢰가 조절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NS중
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 중 또래 의사소통과 또래 신뢰가 
높은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고, SNS중독 수준이 높더라도 또래의사소통과 또래 
신뢰가 낮을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높아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사
이버불링 수준을 낮춘다는 연구결과[26]와 동일한 결과
이다. 그러나 또래관계에서 안정과 지지를 얻기 위한 방
편으로서 또래간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
해 정도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5,27]와는 반대의 결과
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각 조사에 응답한 청소
년이 소속감을 가지고 지지를 얻고자 하는 또래집단의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대한 태도와 그 여부에 따라 달
라지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SNS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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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하위변수 중 또래소외는 조절효
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또래
소외 척도는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
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
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를 묻는 문항이다. 이는 친구들과의 소원한 관
계의 정도로서, 친구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행동이 
수정 및 조절되는 영향력을 관찰할 수 있는 측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비행친구 존
재 유무가 사이버불링 가해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22,23], 교우관계와 사이버불링간의 유의
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28], 또래관계에서
의 의사소통과 신뢰를 통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정도
가 낮아진다는 본 연구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친구관계
가 소원하다는 것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위 정도
를 조절하는 또래의 영향력 자체가 유의미하게 존재한다
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닌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수준의 SNS 중독을 경험하는 청소년일수

록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의 빈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SNS 사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 수
준을 향상시켜 SNS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개입이 
사이버불링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
을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
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사전 진
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SNS 중독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SNS 중독 수준이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의 빈도
를 높이지만, 이는 또래관계에서의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신뢰를 통해 그 관계에서의 영향력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그 교우관계의 중요성이 오
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중요한 영항력을 
가지고 행동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안정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또래간의 의사소통 방식
과 신뢰의 정도가 사이버불링을 예방 및 감소시킬 수 있
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래집단 간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신
뢰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또래집단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SNS 중독은 청소년의 자살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불링을 악화시키는 문제 행

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청소년이 SNS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절한 SNS 사용에 대한 교
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SNS 중독을 경험하고 있는 청
소년의 경우 또래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사정 뿐 아니라 
정서적·인지적 상황에 대한 사정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
태의 폭력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자 하
는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만 하였기 때

문에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에서 모든 연령층의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
가 있다. 

둘째, 또래애착관계 변수가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상반된 결과와 해석이 
있는데, 이는 조사에 응답한 또래집단 구성원들의 사이
버불링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을 하는 청소년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또래집단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연
구를 통해 또래애착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SNS 중독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관계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관계에 대한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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